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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최서단의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의 해양자원

화방안 모색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부여와 인근 도서와의 종

합적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음.

요 약
● 안흥항에서 격렬비열도까지 55km 구간의 해역에는 가의도 이외

에 옹도, 궁시도 등 14개의 무인도서가 연이어 분포하나 접근성

이 불리하고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관광 등의 여건 

이 미흡하였음

●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격

렬비열도의 자원가치 향상이 효과적인 국토이용 방안으

로 인식되어 왔음

   - 환황해권 시대에 걸맞는 충남의 해양자원 관리와 해양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 격렬비열도의 개발방향: 해양환경연구 및 관광자원개발형

     • 무인도서로서의 독특한 자연경관 유지관리

 • 접근성 개선을 통한 해양 교통거점 역할

 • 수산자원 및 해양영토 보전을 위한 시설물 입지와 관리

● 격렬비열도 해상길 및 거점도서 자원화 방향은 역사문화
유산의 복원과 관련한 해상항로(sea silk road)로서의 백
제사신길에 대한 의미 부여와 무인도서가 갖는 자연생태
의 가치를 활용하는 생태관광 방향으로 설정

 - 1단계로 안흥항을 중심으로 한 거점항의 활성화에 우선 
주력해야 함

 - 2단계로 영해기선 도서인 격렬비열도에 대한 이용과 접
근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궁시도를 중심으로 한 
꿀단지(honey pot) 방식의 체험 생태관광 프로그램(해
양레포츠, 요트, 해중낚시, 해중스쿠바탐험 등) 기반 구
축을 병행 추진

 - 3단계로 영해기점에 대한 적극 관리 차원에서 항로표지 
유인도화 이후 관광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선박운항 
지원, 접안시설 관련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무인도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관련기관간의 협의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종합적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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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충남 최서단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의 해양자원화 방안 모색을 통
한 인근도서와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음

  - 무인도서의 주요 자연환경 여건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도출을 위
한 기초자료 분석을 포함한 과제 발굴

○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격렬비열도의 자원가치 
향상이 효과적인 국토이용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음

  - 중국의 경제력 부상과 수산자원 고갈 등에 의해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작업 
가속화 등에 대한 대비

○ 환황해권 시대에 걸맞는 충남의 해양자원 관리와 해양영향력을 제고하기 위
한 다양한 전략 필요

  - 2014년 海洋建道 비전 및 실천전략 선포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격렬비열도 관련 조사연구 내용으로는 전국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태안(환경
부, 2006), 태안군 지역 무인도서 관리 방향수립 연구(해양수산부, 2012), 충
청남도 도서발전종합계획(충청남도, 2014) 등이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격렬비열도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진행되었음

  - 2014년 격렬비열도의 유인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관련 부서간 기관특
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음

○ 격렬비열도의 해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다각도 조사, 안흥항에서 격렬비
열도간 생태관광 코스개발,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목적을 둠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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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남의 도서 분포도

○ 격렬비열도의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조사
  -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된 조사결과의 인용과 확인
  - 현장조사 결과의 재해석 : 가의도 자연생태조사(2006), 허베이스피리트호 유

류유출사고 방제조사(2008~10), 태안군 비오톱 조사 자료(2011), 도서발전종
합계획 수립(2014) 결과 등

○ 안흥항~격렬비열도 간 생태관광코스 개발 분석
  - 선상유람, 탐조기행, 유어낚시, 무인도서 체험, 해양문화 관련 등대 방문, 특

정도서 접근 제한 등 고려
  - 거점도서 개발 가능성 진단 : 안흥항에서의 접근성

○ 해양영토관리 관련 특성
  - 영토분쟁 사례분석 : 한일(독도), 한중(이어도), 일중(센가꾸열도)
  - 국제법상 해석

○ 영해기점 도서의 개발과 보전

○ 도서관련 정책분석 반영

○ 정책건의 자료분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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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양자원 가치조사

1. 도서별 현황

■ 목개도

 ○ 해안무척추동물군으로 희귀종인 빨강줄군부가 수심 7m에서, 털보원숭이게는 
수심 10m 내외의 고운 펄 지역에서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복
과 해삼양식장으로 표시되어 있음

  -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 해조류의 서식 다양성을 가짐
  - 개인소유지로 등록

■ 정족도

 ○ 해식애와 해식동 등 암석해안으로 구성되어 선박의 접안이 어려움

 ○ 정족도는 가마우지가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섬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고 뭍
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데, 가마우지는 대개 아침 저녁에 북섬과 쌍봉사이의 
잔 바위섬들에서 자주 관찰되며 중국 우수리 강가나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고기잡이로 이용됨

 ○ 정족도(鼎足島)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두 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가마솥 발
처럼 서너 개의 주봉이 운치있게 서 있어 ‘솥발이섬’이라고도 함 

 ○ 두 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청 소유로 등록
  - 가마우지와 멸종위기종 1급인 매의 서식지
  - 격판담치와 거북손, 검은따개비 등이 우점종으로 분포하고 개체수와 서식밀

도가 높아 다양한 저서생물군이 존재
  - 잎파래, 구멍갈파래, 두몬티아, 불등풀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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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족도와 지충이

■ 단도

 ○ 소규모 해식동과 해식애 등의 침식지형 이외에 풍화혈의 일종인 타포니가 
발견되며 경사가 급하여 선박접안이 불가능한 개인소유의 섬

  - 멸종위기종 1급인 매가 서식
  - 바위두룩, 다시마, 지충이 등의 갈조류가 우점하며 조간대 상중부에 녹조류와 

홍조류가 서식

■ 흑도

 ○ 흑도는 가의도 서북방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대형선박의 주요 항행로임

    

[그림 3] 흑도와 해상항로

■ 옹도

 ○ 해식애 등의 침식지형이 존재하나 선박접안이 가능한 옹도등대(1907년 설
치)가 있음

  - 태안 해안국립공원구역내로 동백꽃과 서해일몰 광경이 빼어나고, 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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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락이 밀집해 있고 찔레꽃과 산벚나무 등 자생식물들이 많이 자라 가족단
위 자연학습 현장으로도 가능함

  - 2013년부터 옹도등대 개방으로 옹도선착장에 안흥유람선이 운항중임

    

[그림 4] 옹도와 등대

■ 난도

 ○ 해식동과 해식애 등의 침식지형이 형성되어 경사가 급하여 섬의 가장자리는 
수직암벽으로 되어 선박접안이 어려운 개인(세경건설)소유의 섬

  - 괭이갈매기 집단서식 및 번식지로 ‘알섬’ 또는 ‘갈매기섬’이라고도 부름
  - 괭이갈매기는 물고기떼가 있는 곳에 잘 모이기 때문에 어장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 옛날부터 어부들의 사랑을 받았음

 ○ 난도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로 학술적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 제 334호로 지정(1982. 11. 16.)·보호하고 있음

  - 괭이갈매기 번식지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
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림 5] 난도와 괭이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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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

 ○ 해식애로 된 바위섬이며 난도 인근에 3개의 섬으로 구성  

     

[그림 6] 삼도와 괭이갈매기

■ 궁시도

 ○ 1975년까지 약 43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모두 육지로 이전하여 현재는 
무인도가 되었으며 연안 일대에는 우럭, 아나고, 농어, 삼치 등이 잡히고 해
삼, 전복 등이 양식 

  - 면적은 0.15㎢, 해안선 1.3㎞ 중 접안이 가능한 자갈해안은 0.3㎞

 ○ 궁시도는 인천, 평택, 대산항을 항해하는 선박의 주 항로상의 도서로 위험물 
적재 선박의 통항이 빈번해 예전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이며 동쪽에 인
천, 당진항 방면의 대형선박 항로가 존재

  - 가의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궁시도는 섬의 생김새가 마치 활과 화살처럼 생겼
다고 해서 화살섬으로 부르다가, 이후에 화살섬을 한자 표기에 따라 ‘弓矢島’
로 표기하였음

 ○ 궁시도는 경사가 완만하고 언덕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던 당시 가옥과 해안초
소 등의 건물과 밭, 우물 등이 남아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 시 타르덩어리가 해안에 표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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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궁시도

■ 병풍도(벽풍도, 팽팽도)

 ○ 격렬비열도 등과 함께 태안군 무인도서의 외각에 위치하여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주상절리가 잘 발달하여 시스텍이 나
타나는 병풍모양 해식애의 높이가 77m에 달하여 빼어나지만 위압적인 풍광
이 있음

  - 경사가 급하고 암석해안으로 접안이 불가능함
  - 우점종 조류인 괭이갈매기, 가마우지, 검은머리물떼새, 칼새의 서식지이며 멸

종위기종 1급인 매, 저어새가 있는데 저어새의 중간 기착지로 판단
  - 연체동물 복족류에 해당하는 흰줄무늬삿갓조개(희귀종) 이외에, 좁은뿔꼬마새

우(새우류), 두드러기부채게(게류) 등은 한국 미기록종임

 ○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여건상 우치다햇님불가사리, 주름불가사리,바다달
기 등의 집단서식지임

  - 병풍도에서 격렬비열도까지의 외해역에는 수중암벽과 다양성이 높아지며, 수
심이 깊어지는 물리적 특성으로 생물지리적 분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내륙연안에 비해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일정한 패턴의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적 요인이나 제한요소가 많은 내륙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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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새로운 종의 이입이나 적응에 유리한 환경으로 서식생물의 분포양
상이 더 안정적임

  - 외래기원의 오염원에 영향을 덜 받는 지역임

    

[그림 8] 병풍도와 해식애

■ 우배도(소대인도, 소등도)

 ○ 격렬비열도에 근접한 섬으로 소등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름이 유래함
  - 선박 접안이 가능한 일부 구간은 몽돌(烏石)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9] 우배도와 몽돌해안

■ 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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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렬비열도에 근접한 섬으로 파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쪽사면에 해식
애가 발달해 있고, 해식애와 시스택이 존재

  - 괭이갈매기, 섬개개비, 가마우지, 바다직박구리 등이 존재 이외에 바늘꼬리칼
새와 칼새, 매의 서식지

  - 좁은비늘도화새우는 우리나라 남해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석도
에도 서식이 확인되고, 외해여건상 한류와 난류의 교차에 다른 다양한 생물
종이 발견됨

  - 모자반, 잎파래, 우뭇가사리, 산호말 등 녹조, 갈조, 홍조류 54종의 해조류가 
서식함

 ○ 석도는 색채석이 많은데 다양한 색깔의 수석이 탐석되고 있음

    

    

[그림 10] 석도의 갈조류 뜸부기와 매(멸종위기종Ⅰ급)

■ 서격렬비도

 ○ 태안군 도서중 최외각 영해기점의 섬으로 파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암
석해안으로 발달하여 가파른 해식애(海蝕崖), 시스택, 시아치가 형성되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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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애추(崖錐)사면이 형성
  - 경사면이 절벽으로 인위적인 훼손도가 적고 선박접안이 불가능함

  - 무인도서로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해수의 투명도가 높음
  - 괭이갈매기의 집단서식지, 연체동물 중 빨강줄군부, 오늬이마물맞이게(갑각류 

희귀종), 토끼고둥, 좁은뿔꼬마새우, 가시투성어리게(이상 한국 미기록종) 이
외에 바다딸기, 큰산호붙이히드라, 부채뿔산호 등의 우점종 분포로 해양생물
지리적 분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충남 서해안의 최서단인 서격렬비도는 우리 영해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23개 
도서의 하나로, 중국 산둥반도와는 직선거리로 268km 떨어져 있음

    

[그림 11] 서격렬비도와 거북손

■ 동격렬비도

 ○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반암에 절리가 발달하여 해식애, 시스택이 형성
되어 있고, 풍화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도서가 분리된 상태로 존재

  - 인간의 간섭이 적어 지형 및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음
  - 괭이갈매기의 집단서식지 이외에 황조롱이, 흑비둘기, 칼새, 노랑할미새, 찌

르레기, 섬개개비 등이 존재 
  - 다양한 해조류 군집과 함께 빨강줄군부, 오늬이마물맞이게, 군산물레고둥, 가

시투성어리게(이상 한국 미기록종) 이외에 멸종위기종인 장수삿갓조개 분포
로 서격렬비도와 함께 해양생물지리적 분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북격렬비도

 ○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가 번식하고 있고, 파랑의 영향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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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이 발달하였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
림이 분포하고 있고,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
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음(지정번호 제
125호)

  - 해발 101m의 북격렬비도 정상에 자리 잡은 등대는 1909년 6월 점등하여 등
탑의 높이 12m로 35~40㎞ 밖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으며, 무인 기상관측시
설이 인접해 있음 

  - 1994년 등대 무인화 이후 20년만에 다시 유인화 시행

 ○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해 1996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결짓지 못하고 있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은 섬 서쪽 100㎞를 
경계로 하고 있음

  - 예부터 5월 곡우 무렵 일대에서 잡힌 조기는 살이 연하고 맛있다고 ‘곡우살’
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값을 받았음

  - 격렬비열도는 해양영토 관리 차원의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서해의 어로작업 
시 항로표지가 되는 중요한 섬임

    

[그림 12] 북격렬비도와 항로표지시설

2. 지역여건 분석 및 관련 법령

■ 지역여건 분석

 ○ 연안·해양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서해안 해안관광 사업 개발 추진
  - 충남 서해안권을 특화된 국제관광거점으로 조성
  - 태안 기업도시, 서산시 웰빙특구, 안면도 등을 결합한 국제관광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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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개발하고, 서해안에 위락·휴양형 관광벨트 기반시설을 
확충

 ○ 관광객 수요 대응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농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
  - 농축산 바이오 종합 R&D 센터 조성(서산, 홍성), 씨푸드 바이오 클러스터 구

축(보령), 고부가 해양식품산업 육성(태안) 등

 ○ 연안·해양관리 실효성 차원에서 보전과 개발의 이해 상충이 지속
  - 연안·해양환경·수산자원 보전 및 해역 이용을 둘러싼 다수의 이해상충
  - 시설입지로 인한 경관훼손, 연안·해양 접근성 제약,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수산자원 감소, 갯벌체험 등 관광활동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부하 가중 등
 ○ 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둘러싼 이해상충
  - 태안해안국립공원(태안군)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공간이용 효율화를 위해 국

립공원 면적 조정을 둘러싸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갈등

 ○ 우수한 연안·해양경관을 지닌 도서 및 연안의 경관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도
서, 해양지역 정밀 조사

  - 안흥항~격렬비열도 도서지역

■ 관련법 검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무인도서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무인도서 실태조사 후 관리유형(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지정
  - 연안·해양 용도해역에 적합여부 검토한 후 중앙연안관리 심의를 거쳐 확정
 ○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육상에서 찾기 힘든 식생이 분포하며 철새 등 희귀 동·

식물이 다수 분포하여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보전
 ○ 개발가능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용 행위

의 주기적 점검
  - 격렬비열도 해역의 환경수용력을 초과할 경우 대책 마련

 ○ 격렬비열도 해양경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대책 수립
  -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양경관 가이드라인과 충남도 조례를 제정하여 연안·해양

경관관리계획 마련
  - 경관관리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발굴하고 정보공유 추진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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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례에 대해서는 연안·해양 정비사업 등의 재정지원 우선 추진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요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 2015.3.27.] [법률 제13275호, 2015.3.27., 일부개정]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

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
가 포함된 경우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개
정 2014.3.18.>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거나 영어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개정 2013.3.23.>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서생태계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58호, 2014.3.18., 일부개정]
  -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증축, 지질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 13개 항목 행위를 금하고 있
음  <개정 2012.2.1.>

  -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도서개발촉진법」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등은 허용하고 있음 [전문개정 2011.7.28.]

 ○ 도서개발촉진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18호, 2014.12.30., 일부개정]
  - 개발대상도서의 지정은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지정

  - 지정도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개정 2014.11.19.>

  - 사업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계획에는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
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9개 항의 요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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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자원화

 ○ 무인도서 및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해양자원화 방안 검토
 ○ 격렬비열도 해양자원화를 위한 관리대책 수립근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 

2014.3.18.] [법률 제12491호, 2014.3.18., 일부개정]에 근거함
  -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

  - 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정부는 해양도시·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
치·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
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
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
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개정 2013.3.23.>

  -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
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
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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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약점

 - 청정자연 환경과 지역이미지

 - 우수한 해양경관과 자연자원 

 -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자연조건

 - 각종 해양 및 도서 개발규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도서생태

계법 등)

 - 육지로서의 격절성이 큼

 - 취약한 접근성 및 운항수단 부족

기회 위협

 - 해양영토의 중요성 부각

 -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증가

 - 해양건도 비전선포 등

 - 관련 이해당사자의 다양성

 -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비 

 - 난개발 시 지역자원의 정체성 상실

<표 1> 격렬비열도 해양권역의 SWOT 분석

<표 2> 충청남도 해양 통합관리계획 관련 내용

기본 방향 여건 세부 정책방향

자연해안의 
체계적 관리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 연안개발
압력 가중
․무인도서의 체계적 조사미비

․무인도서 실태조사 후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
해 특정도서로 지정
․線에서 지역(띠, zoning) 개념 적용
․순손실 없는(No Net Loss) 목표 설정

용도해역 및 
기능구의 

체계적 관리

․해양구역별 관리수단 미흡으로 
기존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해양용도 지정기준 불명확으로 
용도구역ㆍ지역 위주 지정

․합리적인 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으로 연안해
역의 가치 증진
․과학적 해역 적성평가 절차 및 방법개발

수요 조화 및 
갈등의 합리적 

조정

․무인도서의 지속가능한 정책수
요 증가
․해역의 이용행위 상충 및 갈등
조정 필요성 대두

․개발과 보전간 이해상충 조정
․해역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교육장 활용
․해양관광 추진에 대한 영향 등 검토

주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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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체개발 해양자원화 방안

1. 자체개발 방향과 전략

○ 방향설정 : 해양환경연구 및 관광자원 개발형
  - 충청남도 도서발전종합계획(2014)에서 격렬비열도의 개발방향은 자연환경 여

건 및 육지와의 격절성을 고려하여 설정
    • 무인도서로서의 독특한 자연경관 유지관리

 • 접근성 개선을 통한 해양 교통거점 역할

 • 수산자원 및 해양영토 보전을 위한 시설물 입지와 관리

○ 전략목표

  - 격렬비열도가 가진 자연환경과 접근성 여건을 고려하면 어족자원 보호와 다
양성 유지관리, 원격 해양체험 생태관광 기반 구축, 어업지도선과 해양순시
선 등의 정박 항만 개발을 장·단기적으로 추진

 • 해양 생물자원 보전과 다양성 유지

 • 접근성 개선에 따른 경제이익 창출 

 • 시설물 입지와 관리

2. 자연환경 활용 해양자원화 방안

○ 격렬비열도 전체면적은 0.438 ㎢ (동 0.277, 서 0.129, 북 0.032)로 동격렬
비도의 크기가 가장 크며 북서~남동 방향으로 긴 장타원체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전체적으로 외해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고, 파
도의 영향을 받는 절벽을 제외하고는 섬 전역이 식생으로 덮여 있으나 표
토층이 두껍게 발달하지는 못함

○ 지형은 가파른 사면과 깎아 세운 듯한 해식애로 되어 있고 고지대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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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반면 저지대에는 주로 원추리, 해국, 밀사초, 바위채송화 등
이 분포하는 초지식생이 존재하나 평지가 거의 없음

○ 동격렬비도는 기반암에 절리가 발달하여 섬의 곳곳이 차별침식의 영향으로 
사면붕괴를 일으켜 나뉜 형상을 하고 있고, 섬 전체적으로 파랑의 영향이 
강하여 해식애와 시스택(sea stack) 등이 곳곳에 분포

○ 서격렬비도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부의 해발고
도가 가장 높은 곳은 85m에 달하며, 사면이 가파르고, 강한 해풍과 토양
층이 얇아 식생이 형성되기 어렵고, 풍화와 해안 파랑의 침식으로 절리면
을 따라 차별침식이 일어나 사면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음

[그림 13] 격렬비열도 식생도

○ 격렬비열도의 조간대는 매우 협소하며, 대형 암반부에 일부 조간대 생물이 
서식하고, 수심 10~18m까지 수직 암벽이 형성되어 부착생물이 양호하게 
분포하며, 외해에 위치(WGS84경위도 좌표 N36°37′16.6″ E125°34′24.0″)
하고 착생해조류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어서 비교적 높은 종다
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해조류 군집이 해안선을 따라 비교적 잘 발달됨

○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 번식, 검은따개비 집단 서식 등 뛰
어난 동물상과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는 다양한 식물상, 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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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이 발달한 지형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됨(환경부, 2008. 12. 26)

○ 동격렬비도는 사유지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 
5. 19]”에 의해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
도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무인도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을 
절대보전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14)

○ 서격렬비도는 사유지로 관리유형을 절대보전도서로 지정하고 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해 기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 및 
영해에 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도서임(해양수산부, 2014)

○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기선(基線) 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
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로 규정하고 있음

○ 격렬비열도 주변해역의 창조류 및 낙조류 유속이 시속 2.1노트로 비교적 
유속이 빠른 상황을 감안하여 접안 및 정박 시설물 설치 시 고려

   

[그림 14] 동격렬비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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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격렬비열도 주변 직선기선 해도

3. 문제점 및 대책

○ 격렬비열도 전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자체 수원이 부족하여 주거와 관광위
락 시설 입지에 부적합하나, 북격렬비도는 항로표지등의 유인화로 영토관
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

○ 격렬비열도 주변해역은 수심이 깊어 항만 건설에 유리하나 방파제 등 선박 
접안시설 건설비용과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

○ 동격렬비도의 동측사면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향후 접안시설과 인위적 관
리시설 입지에 의한 개발 가능성이 있음

○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보전성이 떨어지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무인도서로 해
양레저활동, 탐방행위, 생태교육, 여가활동 차원의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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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격렬비열도의 현실적 이용가능성은 
낮음

○ 격렬비열도의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동·서격렬비도는 사유지에 자연환경보
전지역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있고 북격렬비도는 특정도서이자 
국유지로 이해당사자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개발 및 보전 합의형성 절차 
가 선행되어야 함

○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선박운항 노선, 기상조건, 관광수요, 용수확보, 접안
시설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 및 제약조건 등 제반 가능성 검토 후 
결정하되, 충청남도가 관련 주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도서
관리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관리방안 건의 등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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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상길 및 거점도서 해양자원화 방안

1. 해상길 자원화 방향

○ 안흥항~격렬비열도 구간 해상길의 해양자원화 방안은 섬의 역사성을 고려하
여 해상비단길(sea silk road)로 부각시키고, 자연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관리 제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인근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

○ 기반시설 정비와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은 섬 내⋅외부의 
교통체계가 편리하고 도서외 지역과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도서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자연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잘 지키면서 지
역의 특징을 살려 지역의 독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생태계 보전과 유지환경을 통해 방문객에게 탁월한 매력을 제공하여 지속가
능한 생태관광 수행

○ 가의도 서쪽에서 격렬비열도까지의 50km구간은 무인도서가 점점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독특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관광 요소화 하고, 인위적인 개
발방식은 지양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섬 고유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등 어메
니티 자원의 발굴(story telling, history building, bird watching 등)과 어
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안흥항에서부터의 접근성 개선,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에 대한 
활용, 가의도와 무인도서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등을 추진하여 섬 주민과 방
문객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이러한 여건에서 해상길 자원화 방향은 역사문화유산의 복원과 관련한 해상
항로로서의 백제사신길에 대한 의미 부여와 무인도서가 갖는 자연생태의 가
치를 활용하는 생태관광 방향으로 설정

○ 역사적으로 환황해권은 한·중·일 3국간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의 요충지로 
해안무역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는 한국은 통일신라시대, 중국은 당나라, 일
본은 야마토, 나라, 헤이안 시대였음

  - 환황해권의 무역중심지는 중국의 랴오닝성과 산동성,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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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일본의 큐슈지방으로 지역통합이 바닷길을 통해 활발하였기 때문에 ‘동아
시아의 지중해’로 불리기도 하였음

  - 환황해권 지역통합을 견인한 것은 시장경제(다국적기업)와 지방분권화, 지리
적 근접성임(OECD, 2010:29-30)

  - 해양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교류를 선도해온 것은 
항구도시와 항로로, 환황해권의 주요 항구도시가 최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
한 것은 환황해권 지역개발 구도의 재편을 촉진시켰음

○ 백제는 문화대국, 해양강국으로 국호의 기원이 백가제해(百家濟海)를 의미하
고, 백제는 해로를 통해 중국 일본과 교류하였음

  - “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 (隋書 百濟傳)
  - 백제의 선진문물은 일본 야마토 지역까지 연결
  - 내륙수로가 해로와 연결되어 공주와 부여의 도성은 중국, 일본의 왕도와 직

접 연결이 가능하였음
  - 백제는 4세기 중반이후 고구려와 연안항로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주도권을 잡았음
  - 근초고왕을 제1대 해상왕으로 칭하고, 6세기 초 무령왕은 제해권을 되찾아 

백제해상왕국을 재건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해상항로 교통의 거점으로서 격렬비열도
   - 백제는 국제 거점의 환황해권 중심국가로 안흥항~격렬비열도 구간의 역사성

을 담고 있음
   - 수서에서 백제에는 신라인, 고구려인, 왜인, 중국인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한 

것은 백제의 국제적 중심성을 지적한 것임(其人 雜有新羅·高麗·倭等 亦有中
國人)

   - 바닷길은 문명교류의 고속도로(civilization sea highway)로서 서산 마애삼
존불 등 불교문화의 도래와 한중교류 거점 역할을 부각시키도록 함

   - 고려시대에는 남송과 개경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항로 역할을 수행하여 고려
도경에 기록됨 (高麗圖經,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 1123년)

   -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漕運船의 주요 운항로로 쓰였고, 그 외
에도 郭山 선사포에서 산동반도 登州까지의 海路에 대한 이덕형의 사행길
을 그린 항해조천도(1624)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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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백제사신길과 고려시대 해상항로 
  

    

  [그림 16] 滄海水鳥圖(김홍도)와 航海朝天圖                   

 ○ 가의도~격렬비열도 구간의 생태관광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海鳥探査
(seabird watching)를 들 수 있음

  - 이 구간의 무인도서는 해식동과 해식애 등의 침식지형으로 경사가 급하고 수
직암벽으로 되어 선박접안과 상륙이 어려움

  - 난도의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천연기념물 334호, 1982. 11. 16 지정), 삼도
와 병풍도의 괭이갈매기, 가마우지, 검은머리물떼새, 칼새, 멸종위기종 1급인 
매, 저어새의 중간 기착지 등이 있으므로 계절적 산란시기 등을 고려하면 부
정기적인 조류탐사 가능

  - 옹도등대(1907년 설치)의 역사성을 고려한 상륙과 주변 트레킹과 조망이 가
능하나 코스가 단조로운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상시적인 선박운행 등에 대해서는 기상조건과 사업성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6 -

   

  [그림 17] 옹도 선착장

2. 거점도서(궁시도) 자원화 방향

○ 지역여건 및 관련법
  - 궁시도는 현재 무인도서로 과거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모두 육지로 이전하였

고, 연안 일대에는 우럭, 아나고, 농어, 삼치 등이 잡히고 해삼, 전복 등의 양
식장이 있는데 접안이 가능한 자갈해안은 0.3㎞에 불과함

  - 궁시도는 평지가 거의 없고 정상부에 무선통신기지, 중턱의 임시체류시설, 동
쪽 선착장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궁시도 동쪽에 인천, 당진항 방면의 대형선박 항로가 위치하고 있어 대형 
선박의 통항이 빈번해 예전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임

  - 도서개발촉진법에서 개발대상도서의 지정은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도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사업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계획에는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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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궁시도 산책로

[그림 19] 도서관리 관련부서 역할
자료: 국토연구원, 해외의 섬개발 사례와 시사점 -그리스, 이탈리아 사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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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도서지역의 특성
    자료: 문화관광부,‘가고 싶은 섬’시범사업 기본계획연구, 2006

○ 무인도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마
스터플랜을 수립, 실행함과 동시에 유형화하여 차등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보
전과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인력조직이 필요함에도 정부 
부처에서 도서관련 정책을 분산 추진에 따른 지방단위의 종합적 대응이 요구
됨

  - 이와 함께 도서종합개발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정주성, 휴양성, 접근성, 매
력성, 지속가능성 등 5가지 기준으로 적합도 평가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시
범사업 정책모델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관광개발계획에서 꿀단지(honey pot)방식은 이용자에 의한 환경훼손 압력을 

줄이거나 포화상태에 이른 관광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을 개발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정의됨

  - 이 방식은 미개발지를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압력을 줄이고 경제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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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이에 비해 허브와 스포크 방식은 운송화물을 중심지(hub)에 집결시키고 바퀴

살(spoke)처럼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방식은 거점
과 연계지구에 대한 개발로 구분할 수 있음

  - 허니팟 전략은 중심 거점을 두고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식인데 비해, 허
브와 스포크 전략은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거점과 부거점을 연계하는 관광
개발 전략임

  - 따라서 안흥항~ 격렬비열도 구간의 궁시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자원화는 무인
도로서의 특성을 감안하면 허브와 스포크 방식보다 꿀단지(honey pot)방식
이 더 타당함

[그림 21] 궁시도를 꿀단지로 하는 주변지역 무인도서 위치

○ 궁시도를 거점으로 한 꿀단지 방식의 해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
역 도서로 흑도, 난도, 삼도, 병풍도 등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이나 체험관광, 
수산물채취, 해중관광 프로그램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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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시도가 생태체험관광의 꿀단지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한 여건은 접근성, 기반
시설, 체류시설 등이 가능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이동통신 기지 관리를 위한 접안시설 외에 물과 숙박시설 등
이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필요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로는 기반시설 여건이 미흡한 궁시도보다는 주변도서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거점항을 담당하는 안흥항이 이러한 꿀단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그림 22] 궁시도 선착장 및 해안

   

[그림 23] 궁시도 동쪽 항로와 흑도 양식장

○ 해양자원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안흥항을 거점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는 궁시도의 기반시설이 갖춰진 후 추진

  - 현재 가의도 및 궁시도 권역을 운행하는 안흥유람선의 코스는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해상항로를 따라 둘러보는 수준이며 상륙은 옹도등대 하선 
코스가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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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스

(1시간)

B 코스

(1시간30분)

C 코스

(특별코스)

D 코스

(3시간)

옹도하선코스

(2시간40분)

어 른 12,000 15,000 17,000 23,000 23,000

어린이 6,000 7,000 9,000 11,000 11,000

단 체 10,000 13,000 15,000 20,000 20,000

<표 3> 안흥항 유람선 운임표

[그림 24] 안흥항 유람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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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방안

1. 영해기점 도서관리 법령

○ 국제 영해기점 변경사례
  -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 오키노토리시

마(沖ノ鳥島) 인공섬 사례는 평상시 대부분 물에 잠겨 있으며 만조 때 수면 
위로 70cm 정도 드러나는 면적 10㎡의 바위 2개로 구성

  - 일본 정부는 1988년부터 3년간 2억50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
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산호초를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을 
만들고 2007년 이곳에 등대까지 설치하고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

  - 인공섬을 기점으로 40만km2의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 2014
년에는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해역(177,000km2)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설정

  - 중국 정부는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산호초와 암초를 면적 75,000㎡의 인공
섬으로 조성해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실행 

  -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 베트남명 다쯔텁)는 
만조 때 높이가 수면 위로 60cm 정도만 드러나는 작은 바위섬으로 중국 정
부는 이 암초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영해화 추진

○ 동북아 지역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독도, 이어도, 조어도 문제를 둘러
싸고 서로 해양 귀속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적 제도적 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관련 국제규범의 중
심인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94년 발효)도 그 주요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에 해양영토 관련 분쟁
의 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 국내 영해기점 도서 현황 
  - 우리나라는 23개 영해기점 도서가 있으며,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더라도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나는 간조 노출지에 영
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음

  - 바다 영토 표식 기능과 함께 등대, 정밀 위치 측정, 해수면 관측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 표준화를 통해 영해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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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생태복
원 사업을 벌여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함

[그림 25] 전국 영해기점 무인도서 

○ 국내 영해기점 관련법으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무
인도서법) [시행 2015.6.4.]이 있으며,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에 대해서 제
19조에 명시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
25985호, 2015.1.6., 타법개정] 제5조에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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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
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 영해기점표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국내 영해기점 관련법인 무인도서법 제19조와 동 시행령 제5조에서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
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개발, 
관광촉진, 취항선박지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적시 되어 있지 않음

  - 직선기선 도서가 대부분 무인도이거나 유인도라 하더라도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개발여건이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영토관리 차원에서
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향후 무인도서 관리 방향

○ 무인도서의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설정은 시간과 공간의 현실적
인 제약조건이 많으므로 국가정책과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따라 점차 부각될 
것을 감안하여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간의 협의 논의 구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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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야 함 

○ 1단계로 안흥항을 중심으로 한 거점항의 활성화에 우선 주력해야 함
  - 현재의 관광 및 접근성은 안흥항을 중심으로 한 순회유람선 운항 수준에 불

과하고 본격적인 해양체험, 도서거점 개발과 이용은 무인도서지역의 접근성
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미약한 상황임

○ 2단계로 영해기선 도서인 격렬비열도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궁시도를 중심으로 한 꿀단지(honey pot) 방식의 체험 생태관광 
프로그램(해양레포츠, 요트, 해중낚시, 해중스쿠바탐험 등) 기반 구축을 병행 
추진

  - 궁시도 자체로 꿀단지 방식을 수행할 만한 인근도서의 자원 활용성과 시공간
적 제약조건은 단계별로 해소가 필요

  -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반영 시 기반시설로 선착장, 산책순환로, 도로, 
음수대 등 설치

○ 3단계로 영해기점에 대한 적극 관리 차원에서 항로표지 유인도화 이후 관광
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선박운항 지원, 접안시설 관련 인프라의 단계별 구
축, 무인도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관련기관간의 협의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 및 리조트, 숙박시설 설치는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여건 조성 후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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